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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분야의 도서선정 심의에는 시, 소설, 수필, 평론ㆍ희곡 분야와 달리, 작품

수월성, 문학 발전의 기여도, 파급효과 및 기대도 등 공통된 심의기준과 함께 아동문학의

각 장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 청소년 부문은 동시, 동화,

그림책, 청소년소설 등 각기 다른 양식을 골고루 안배해야 하는 장르 문제와 초등의 저

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대상 독자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번 아동 청소년 도서는 총 612종이 접수되었고, 1차 심의에서 166종이 선정되었다.

2차 심의위원은 그 2차 심의 대상도서 166종을 윤독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최

종 83종의 도서를 결정하였다. 이때 동일한 조건의 동점 도서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접수 종수의 비율에 따른 장르별 안배 문제와 더불어 신인작가의

첫 발간 작품, 지역 소재 출판사, 전년도 미지원 출판사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166종에

대한 2차 심의는 1차 심의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려 뽑은 종수라는 점을 존중하여 더

욱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아동 청소년 도서 심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동시와 동화 부문보다

그림책과 청소년소설 부문이 더 돋보였다는 점이다. 동시 부문은 그림책과 동화 부문에

비해 접수 종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2차 심의 대상에 오른 동시집이 모두 22종이었다.

이들 동시집은 대체로 시적 형상화나 참신성이 떨어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말놀이

성향으로 흐른 편이었다. 하지만 동시집 출간이 동화에 비해 훨씬 어려운 점뿐 아니라

전체 선정 종수의 장르별 비율을 감안할 때 2차 심의에 오른 종수의 약 50%가 선정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된다.

동화는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종수가 접수된 부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참신한 소재, 탄탄한 구성, 깊이 있는 주제, 독창성 등에서 아쉬움이 컸다. 그동안 수없이

다루어온 식상한 이야기들, 곧 이혼가정 아이들, 왕따 문제, 반려동물을 다룬 생활동화들

이 너무 많은 탓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동화적 울림을 주는 차별화된 작품을 최선을 다

해 선정하였다.

그림책은 접수 종수도 많았고 소재도 다양했다. 그림의 기법과 구성력이 뛰어나고 동

화적 의미도 새로웠다. 전체적으로 외국 그림책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고 경쟁력이 있

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특히 그림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림 위주의 작품들이 늘어나

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었다. 그만큼 그림책은 새로운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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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고무적이다.

청소년소설 부문은 접수 종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저마다 다른 방식과 시각

으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한 특성 있는 작품이 많았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부터 난민 문제, 5 18광주민주화, 제주도 4 3사건, 첫사랑에 대한

정념, 입양아 문제 등을 개성 있게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4차 혁명의 문제, S F소설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의 폭이 넓었고 우리 시대의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었다.

이와 같이 이번 심의 도서들은 전반적으로 동시 부문보다 동화 부문에서, 또 전통적인

동화 문법에 충실한 동화보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탄탄한 구성력으로 조망한 청소년소

설과 다양한 기법을 시도한 그림책 부문에서 돋보였다. 또한 두 장르 분야에 젊은 작가

군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편으로 아동문학이 균형 있게 발전

하기 위해서는 시심과 동심이 어우러지고 시적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많은 동시집 출간

과 문학적 성취를 이룬 동화가 다양하게 창작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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